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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동조합은 10월 16일(수), 광화문 사옥 정문 앞에서 일방적 조직개편 반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전개하고, 고용불안과 조합원 근로조건을 저해하는 획책 앞에서는 오로지 정면돌파 뿐이라며 결의를 다졌다.��노동조합 김인관 위원장을 비롯, 지부장 이상 전국 조합 간부가 총 출동한 이번 결의대회는 대회 선언을 시작으로 한통노조가 제창과 함께 힘차게 포문을 열었다.





위원장은 이날, “투쟁 경험이 풍부한 역대 위원장님 들께 정책자문을 구하고 현명한 조언을 청할 정도로, 어떻게 하면 조직개편을 막아내고 고용을 사수할 것인가 수없이 고민했다” 라고 운을 떼었다.�


이어서 “결국 답은 중앙본부 및 지방본부 전 조합간부들과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오로지 조합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그 어떤 회유나 술책에도 흔들림 없이 단결하여 최선을 다해 부끄럽지 않은 KT노동조합의 저력을 보여주자” 라고 강조했다.





8개 지방본부 위원장들도 투쟁사를 통해 “회사는 지난 단체교섭에서 선심 쓰듯 임금 인상에 서명해 놓고 뒤로는 대규모 인력 조정이라는 모사를 꾸미고 있었다”고 비난한 뒤 “우리 조합간부들은 전국 조합원들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해 김인관 위원장을 중심으로 전 조직적 역량을 총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노동조합 유희수 정책실장은 결의대회 중에도 회사의 요구로 교섭위원들과 교섭에 임했으나, 회사가 최초 안으로 노동조합 측을 설득하려 하여 조합원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회사의 안에 대해 수용이 불가하다고 교섭 경과를 발표했다.��이에 따라 노동조합 황윤구 조직처장은 회사가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즉각 2차 투쟁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고용과 처우 보장을 위해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단결된 힘으로 일방적 조직개편 분쇄하자!”


광화문에서 전 조합간부 결의대회…노사 면담 이어갔으나 협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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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6일(수)








